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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7뒤늦은 부고 - 김복순 할머니를 기리며

# 캠퍼스에는 매년 새로이 새겨지는 

이름이 있는가 하면, 떠나는 이름도 있

습니다. 어떤 이름은 교정을 떠나지 않

은 채 우리의 가슴에 묻히기도 합니다. 

경희와의 인연 속에서 삶을 마친 그들

의 작은 흔적을 교정 곳곳에서 찾을 수 

있었습니다. 우리와 함께 꿈을 꾸었던 

사람, 또 우리가 사랑했던 그 이름을 

기억하고 싶었습니다. 바래는 기억 위

에 다시금 그 이름을 적으며, 조금 늦

은 부고를 전합니다.

더 나은 세상을 위해

김복순 할머니는 자신이 늘 누군

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다고 말

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나눔을 통해 

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꿈

을 꾸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. 비록 

본인은 늘 꿈꾸던 교실에 이르지 못

했지만 다른 이의 배움에는 힘이 되

고자 했습니다. 그는 생의 말년에 

자택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우리대

학에 기부했습니다. 그리고 2007년, 

경희의료원에서 세상을 떠나며 본

인의 시신까지도 의과대학 학생들

을 위해 남겼습니다. 환갑에서야 한

글을 배운 그가 남긴 “인재는 사회

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클 수 있다”

라는 한마디에는 그의 철학이 담겨 

있는듯합니다.

그녀가 생전에 일군 삶의 터전은 

서울역 앞의 작은 우동 가게였습니

다.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. 

그럼에도 1970년대에 고향 거제도

의 한 초등학교에 책상과 악기를 기

부하며 나눔을 시작했습니다. IMF 

위기 때에는 소외계층을 위해 내복

을 기증했습니다. 김 할머니는 평소 

주위 사람들에게 ‘짠순이’라 불리며 

절약을 몸에 익힌 사람이었습니다. 

다만 그녀가 아낀 것은 우동에 담길 

재료나, 남에게 돌아갈 한두 푼이 

아니었습니다. “자기가 좋아하는 

것을 다 하고는 남을 도울 수 없으

니 항상 절약해야 한다”고 자식을 

가르치던 할머니. 그가 덜어낸 것은 

본인의 욕심이었습니다.

온 가족이 함께한 기부

김 할머니가 마음으로 낳고 기른 

세 명의 딸 역시 어릴 적부터 받은 

할머니의 가르침과 뜻을 이어가고 

있습니다. 할머니가 자택을 기부할 

때에도 즉시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

했고, 둘째 딸은 본인 역시 우리대

학에 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.

우리대학은 1988년에 할머니를 만

났습니다. 혼수상태에 빠졌던 김 할

머니가 경희의료원에서 치료를 받

고 의식을 회복한 일이 있었습니다. 

10년 뒤 딸과 함께 다시 학교를 찾

은 할머니는 모든 재산을 학교에 남

기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. 당시 

학교 발전 기금을 조성했고, 현재는 

평화의전당 부관장을 맡고 있는 김

동선 부처장은 “김 할머니의 기부가 

알려지면서 많은 동문들의 마음도 

움직였고, 더 많은 나눔으로 이어지

게 됐다”며 당시의 상황을 떠올렸습

니다. 학교는 할머니에게 최대한의 

예우를 제공하고자 했으나, 그럴 때

마다 김 할머니는 폐를 끼치기 싫다

며 고개를 저었다 합니다.

다시 이루어질 할머니의 소원

2007년, 그녀는 “늙은 몸이지만 

내 모든 것이 학생들의 배움에 조금

이라도 유익하게 사용된다면 얼마

나 고맙겠냐”는 말과 함께, 시신마

저 학교에 남긴 채 경희의료원에서 

숨을 거두었습니다. 할머니가 남긴 

유산은 생전의 약속대로 ‘김복순 장

학금’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형편 

때문에 배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

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. 할머니가 

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, 학교와 할

머니 사이에서 소통을 도왔던 김동

선 부처장은 “몸이 불편하신 와중

에도 찾아갈 때마다 한복을 꺼내 입

으시고, 머리를 곱게 빗으신 모습으

로 가족처럼 반겨주셨다”며 할머니

에 대한 그리움을 표했습니다.

그런데 이런 할머니의 뜻과 이야

기를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

다. 그가 남긴 유지와 달리 할머니

가 세상을 떠나고 10년이 지난 2017

년까지 ‘김복순 장학금’이 누구에게

도 돌아가지 못한 까닭입니다. 매학

기 2명이 받아야 했던 그 장학금은 

2017년과 2018년 1학기에 잠깐 운영

됐을 뿐입니다. ‘김복순 장학금’ 운

영을 맡고 있는 대외협력처는 할머

니가 남긴 자택을 장학금으로 환원

하는 과정이 지연되고, 또 담당부처

와 인력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장학

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

했습니다.

학교가 변하고, 책임자가 바뀌며 

그녀의 뜻을 기억할 한 사람이 없었

던 것은 아닐까요. 한 명이라도 할

머니의 이름과 뜻을 기억하는 사람

이 있었다면 그 뜻은 계속해서 이

어져 왔을지 모릅니다. 다행히 취재 

과정에서 김복순 장학금이 다시금 

추진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. 학

교를 방문할 때마다 지나가는 학생

들을 손자, 손녀처럼 바라보았다는 

김 할머니. 사진에도 선명한 그의 

눈빛을 기억하며, 할머니의 삶과 철

학이 우리와 함께 해가길 바랍니다.

한진석 기자  1_jinseok@khu.ac.kr

작은 우동 가게에서 시작된 나눔 
“내 모든 것이 배움에 사용된다면”

2017년 김복순 할머니의 둘째 딸 신명희 씨가 두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에 응했다. 		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사진= 대외협력처)

故 김복순 할머니


